
제4강 돈의 철학 

  

1. 외상의 불가능 

1.1 도시와 돈 

◇ "우리는 모든 특정인으로부터 훨씬 더 독립적이다. 바로 이런 관계가 강력한 개인주의를 창출

한다.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그들과 맺는 관계가,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

로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맺는 관계가, 그리고 그들의 익명성과 그들의 개체성에 대한 무관

심이, 바로 이 모든것이 사람들을 상호 소외시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의존하도록 

만드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.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외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특성을 지녔던 다

른 시기들에 비해서, 오늘날 돈의 존재는 -근대에 대한 우리의 성격 규정에 상응해서- 인간의 객

관적인 경제행위가 개인적 색채 및 고유한 자아로부터 더욱더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든다. 

결국 인간의 고유한 자아는 외적인 관계들로부터 물러나서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욱더 자신의 

가장 내면적인 차원으로 회귀하게 된다."『현대 문화에서 의 돈』 

◇ 도시에는 돈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있다. 

→ 도시는 돈과도 같다. 

◇“돈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인격적인 것과 특수한 것을 절대적으로 유보한 채 개인들을 결

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르쳐주었다. (…) 따라서 설령 우리가 화폐에 의한 거래가 초래

하는 분리와 소외에 대해서 한탄한다고 할지라도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. 돈

을 지불하고 그에 대해 필연적인 대가로서 일정하고 구체적인 가치를 받게 됨으로써 돈을 동일한 

경제권의 구성원들을 매우 강력하게 연결시킨다. 돈을 직접적으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

유 때문에 실제로 소비하고자 하는 것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연결시켜준다. 

따라서 현대인은 고대 게르만 민족의 자유인이나 혹은 그 후의 농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공

급자와 공급원에 의존한다. 그의 존재는 매 순간 돈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창출된 수백 가지의 

결합관계들에 의존한다. 이런 결합관계가 없으면 현대인은 마치 체액의 순환이 차단된 유기체의 

일부분처럼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.”「현대 문화에서의 돈」 

◇ 시골에서는 외상이 가능하다. 

→ 개인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.(외상의 전제조건) 

◇ 익명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에서는 외상이 불가능하다. 



→ 거지가 생긴다. (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는 것이 불가능하다.) 

◇ 우리는 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. 

 

2. 돈과 능력의 관계 

2.1 돈 → 개인주의 

◇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들 

→ 돈의 맛을 알면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. 

◇ 점원의 웃음은 나를 향한 건가? 나의 호주머니를 향한 건가? 

◇ 도시에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. 

→ 개인주의의 발현 

◇ 울음을 참다가 인격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았던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린다. 

◇ 왜 도시의 사랑이 강렬한가? 

→ 고독의 강도와 비례 

◇ “우리는 모든 특정인으로부터 훨씬 더 독립적이다. 바로 이런 관계가 강력한 개인주의를 창출

한다.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그들과 맺는 관계가, 하지만 그들이 구체적으

로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맺는 관계가, 그리고 그들의 익명성과 그들의 개체성에 대한 무관

심이,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상호 소외시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의존하도

록 만드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.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외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특성을 지녔던 

다른 시기들에 비해서, 오늘날 돈의 존재는 -근대에 대한 우리의 성격 규정에 상응해서- 인간의 

객관적인 경제행위가 개인적 색채 및 고유한 자아로부터 더욱더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든

다. 결국 인간의 고유한 자아는 외적인 관계들로부터 물러나서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 더욱더 자

신의 가장 내면적인 차원으로 회귀하게 된다.”「현대 문화에서의 돈」 

 

2.1 돈과 능력 

◇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굶어죽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돈의 위력은 대단하다.  



◇ “나는 추하다. 그렇지만 나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여자를 사들일 수 있다. (…) 나는 절름발이다. 

그렇지만 화폐는 나에게 24개의 다리를 만들어준다. 따라서 나는 절름발이가 아니다. 나는 사악하

고 비열하고 비양심적이고 똑똑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화폐는 존경받으며 따라서 화폐의 소유자 

또한 존경받는다. 화폐는 지고의 선이며 따라서 그 소유자도 선한다. (…) 인간의 속마음이 동경하

는 모든 것은 화폐를 통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란 사람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

겠는가? 따라서 나의 화폐는 나의 모든 무능력을 그 정반대의 것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는

가?”(『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』)  

◇ 돈은 신과는 또 다르다. 그것을 쓰는 순간부터 공허함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한다. 

◇“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, 1768-1834가 강조한 바에 따르면, 기독교는 경건함, 곧 신에 대한 

열망을 인간 영혼의 항구적인 상태로 만든 최초의 종교이다. 이에 반해서 그 이전의 신앙 형식들

은 종교적 분위기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연결시켰다. 마찬가지 이치로, 돈에 대한 열망은 정착

된 화폐 경제에서 인간의 영혼이 보여주는 항구적인 상태이다. (…) 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사실

에 심층적인 본질이 있다. 이 세상의 모든 다양성과 대립은 신을 통해서 통일성에 도달하게 되며, 

또한 신은, 중세 말기의 저 특기할 만한 근대정신인 니콜라우스 폰 쿠사Nikolaus von Kusa, 1401-

64의 멋진 표현을 빌리자면, 모순의 지양-또는 대립의 지양-이라는 사실 말이다. 존재의 모든 낯

섦과 화해 불가능성은 신에서 통일성과 화해를 발견한다는 이 이념으로부터 평화, 안전 그리고 

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도로 풍부한 감정이 유래하는데, 이 감정은 신에 대한 표상 및 우리가 신

을 소유한다는 표상과 결부된 것이다. 의심할 여지없이, 돈이 자극하는 감정들은 이것과 심리학적

인 유사성을 지닌다. 돈은 점점 더 모든 가치들을 충분하게 표현하는 등가물이 됨으로써 아주 추

상적인 높이에서 객체들의 매우 광범위한 다양성을 초월하게 되며, 또한 아주 상반되고, 낯설며, 

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들이 자신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상호 접촉하는 중심이 된다. 이렇게 해

서 돈은 우리들에게 개별적인 것을 초월하도록 해주며, 돈이 지닌 전능을 마치 하나의 최고 원리

가 지니는 전능인 양 신뢰하도록 하는데, 이 원리는 언제든지 개별적이고 비천한 것으로 전환될 

수 있다. 따라서 돈의 소유가 허락해주는 안정과 평온의 감정, 그리고 돈에서 가치들이 교차한다

는 확신은 순수하게 심리학적으로 보면-이른바 형식적으로 보면- 돈이 우리 시대의 신이라는 탄

식에 대해 심층적인 근거를 제시해주는 방정식이다.”「현대 문화에서의 돈」 

 


